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술래가 눈을 감고 외치는 동안 동작을 들키지 않고 전

진하는 놀이… 아시지요? 저는 본당 건물을 출입할 때, 주로 사무실쪽 문을 사용합니다. 

그 양옆에 분홍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조국을 연상케 하는 꽃이라 예쁨 이상의 

의미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빈번한 출입이 오히려 눈에 띄던 시절, 헤브론의 

7-8월은 무궁화 꽃을 알아차릴 수 없을만큼 무척 바빴습니다. 이제는 주일을 제외하고는 

무궁화가 반가울 정도로 출입이 줄었지요. 8월부터는 무궁화가 잘 안 보일만큼은 아니어도 

서서히 바빠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순서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최대한 접촉을 피했던 시기의 간소한 

예배에서 좀 더 일상에 가까워진 예배로의 변화입니다. 먼저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금 시간에 따로 바구니를 돌

리지 않고, 양 문 옆에 헌금함이 있으니 들어오실 때, 혹은 나가실 때 헌금을 하시면 됩니

다. 그리고 종전처럼 삼단짜리 주보를 재발행합니다. 당분간 개인 주보함보다는 현장에 오

신 분들께 직접 주보를 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온라인 주보는 홈페이지에 올려둡니다.  

 

헌금찬양은 1부, 3부 다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찬양합니다. 2부 예배에만 현장 

특순이 있습니다. 드디어 3부 예배에 찬양팀이 함께 합니다. 첫 출발은 협동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섬기지만 차차 성도님들께서 동참하시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8월 6일부터 예

찬팀과 함께 금요찬양예배를 재개합니다. 좀 더 정상화가 되면 선교회 헌신예배를 비롯한 

여러 사역들을 계획하겠고, 일단 임목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여러분을 맞이하려

고 합니다. 드디어 초등부 현장예배를 시작합니다. 교육관 1층 예배실도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오고가며 무궁화 꽃도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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